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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기업 간담회 개최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4월 26일(금) 오후 2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벤처센터에서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기업 현장에서 영업비밀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의 지원 정

책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맥스기술 등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겪었거나 영업비밀 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5개사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

하여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최근 기술 유출·탈취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을 저해하는 대표적

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특허와 함께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

하는 수단인 영업비밀 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

업은 인력, 시설, 예산 부족으로 영업비밀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기

술 유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허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의 30%가 영업비밀 관리

를 위해 전혀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비용을 지출하

지 않는 이유로는 “보호의 필요는 있으나 그럴 여력이 없다”는 응답

이 63.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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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에 참석하는 A기업도 6년여의 연구개발 끝에 반도체 소모품 부

품 상용화에 성공하고 산업부로부터 대한민국 기술대상도 수여받았지

만, 퇴직 직원이 핵심기술 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면서 큰 피해를 

입고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A사를 비롯한 각 기업들이 영업비밀 유출 경험을 공유

하고, 기업 현장에서 영업비밀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필요한 정부 

지원정책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시간을 가진다. 특허청은 현장의 목소

리를 토대로 기존의 정책을 가다듬고, 새로운 기업 지원방안도 마련

할 예정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정책간담회에 이어서 ㈜발맥스기술을 방문하여 영

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살

펴볼 예정이다.

# ㈜발맥스기술은 가스계측·분석시스템 개발 전문업체로, 초기에 영업비밀 

관리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특허청의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을 통해 체

계적인 영업비밀 보호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최근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비밀 특별사법경찰을 신설하는 등 영업비밀 보

호를 대폭 강화했다”면서, “앞으로는 사후적 피해구제뿐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해 기업이 영업비밀 보호체계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행사 후 사진 추가 발송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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